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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모함의 불확실한 미래 

▶ 발행기관: National Interest 

▶ 저    자: James Holmes 

▶ 일    자: 2024년 3월 5일 

▶ 개    요   

항공모함은 주력함, “해상 비행장,” 그리고 “지정학적 장기말”로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지상작전을 지원하며 외교력을 행사해 왔음. 

천문학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항모들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외교력의 

투사수단으로 남아 있으나 해양력의 범위가 해군 외로 확대되며 적의 

반접근 능력에 대한 항모의 유용성에 대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음. 

항모가 적 해안 인근에서 작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소모성 자산이며 

심지어 2선급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적의 접근거부 전략에 항모가 

작전구역 밖으로 밀려나면 미 의회와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에 의문을 가질 

것이며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전술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항공모함의 시대는 끝났다. 

▶ 발행기관: National Interest 

▶ 저    자: Brandon J. Weichert 

▶ 일    자: 2024년 2월 29일 

▶ 개    요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건조비용만 133억 달러가 넘게 필요함. 항모 

운영의 복잡성과 막대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항모가 격침되거나 

손상된다면 소모성 자산에 불과함. 따라서 항공모함은 지나간 시대의 

산물임.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규모 공격은 항모전단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후티 반군들조차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미 해군은 대신 잠수함 

함대를 증강하고 작지만 기동성과 생존성이 뛰어난 수상함들을 건조해야 

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가 현대전의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미군의 군사적 효율성은 지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임. 

원문 링크 클릭 

제 174호  

2024년 3월 6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2. 해양이슈와 정책(2)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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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시급성 

▶ 발행기관: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Dr. Jeff Harley 

▶ 일    자: 2024년 3월 5일 

▶ 개    요   

미 해군이 국익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해군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음. 조선업계의 축소로 장기적인 함정 

건조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비대칭 위협의 증가가 함정들의 생존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스스로 

약화시키며 적대국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의 달 탐사 사업에 버금가는 투자가 즉각적으로 조선업계에 

이루어져야 하며 IED 대응과 같이 개발중인 기술들의 조기 사용이 

고려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강력한 해군력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메시지가 의회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중국 해상민병대의 2023년 활동 

▶ 발행기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 일    자: 2024년 2월 28일 

▶ 개    요   

중국 해상민병대는 하이난 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적인 민병대와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선들로 구분됨. 2023년에는 

남중국해에서 일평균 195척의 해상민병대 선박들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5퍼센트 증가한 수치임. 연말연시에 다수의 

선박들이 명절을 위해 귀항하는 등 전반적으로 2022년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지만 세컨드 토마스 숄에서 전문 민병대 선박들이 중국 

해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필리핀 선박들과 대치하는 변화를 보였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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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centerformaritimestrategy.org/publications/the-need-for-political-urgency-in-ensuring-naval-success/
https://amti.csis.org/wherever-they-may-roam-chinas-militia-in-2023/

